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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6.(목)

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 이스란 제1차관,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추경예산 신속 집행 협조 요청 - 
- 긴급복지 등 상반기 내 3,414억원(98.7%) 집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국민 생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에게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3,461억원 중 

98.7%(3,414억 원)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 현장에서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총 11개 사업 3,461억 원 

규모이다. (붙임 참조)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비 우선 교부(’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긴급복지(131억 원)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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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21억 원), 긴급·일상돌봄

(99억 원), 의료급여(2,828억 원) 등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신속히 편성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

일자리 지원(83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215억 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34억 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라고 당부

하였다. 

  

  
<붙임>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2320)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오상철 (044-20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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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주요내용 

본예산 추경
(순증) 확정

계 95,254 108,454 +3,461 111,914

긴급복지 3,501 4,053 +131 4,183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

그냥드림코너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77 146 +21 167

▪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7명) 
및 물품구입비 등 지원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 436 +99 535

▪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3,200명) 사업비 확보  

의료급여 86,882 98,400 +2,828 101,228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34 93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8개소→17개소, +9개소)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49 49
▪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80 +212 5,092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21 21
▪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 163 +13 176

▪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9 4 +50 54
▪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입양 실무인력) 
280 313 +3 316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지원


